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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제 9 차) 

 

『성당활동의 재개를 향해』 

 

「긴급사태선언」은 해제되었습니다만, 동경에서는 바로「동경 알라트(경보)」이 발령 

되어,「시련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경 대교구와 연계하여, 6 월 21 일부터, 성당활동의 재개로의 길을 시작 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성당활동의 완전한 재개를 향하여 한 걸음 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19 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아직도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며, 공지합니다. 

 

6 월 21 일 부터, 성당활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1. 재개되는 주일미사는 일요일 1 회 만으로 합니다.  

미사참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미사가 있다고 하여 다른 성당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3.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는 면제 합니다. 

4. 평일미사의 비공개(신자가 참여 하지않는 미사)는 한동안 유지됩니다. 

5.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근거하여, 중증화율(중증이 되는 비율)과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65 세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는, 미사 참례의 자숙을 부 

탁드립니다. 특히, 75 세 이상의 분들, 지병이 있는 분들께는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생명을 지킬 것」을 우선하여, 조금만 더, 자택에서 기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부디 자택에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미사 재개 후 상황을 보며, 주일미사의 회수를 늘리는 것과 연력제한의 완화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하루라도 빨리, 걱정 없이, 안심하며, 공동체 전원이 성당에 

모여, 모든 주일에, 그리고 평일에도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오리라 믿으며, 함께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베마리아 ! 




